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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환율 1,125원까지 떨어질 수도”

삼성전자 브랜드 가치 세계 톱5 첫 등극

원/달러 환율이 1년 반 만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

지면서 원화 강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주목된다.

20일‘연합뉴스’에 따르면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

원/달러 환율은 달러당 1,139.4원에 장을 마쳤다. 종가 기

준으로 지난해 4월 19일(1,136.9원) 이후 최저 기록이다.

환율 하락의 한 원인으로는 미국 대선 결과에 대한 예

측이 지목되고 있다. 대부분의 대선 예측 조사에서 바이

든 민주당 후보의 당선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

는데, 만약 민주당이 집권하면 더 규모가 큰 경기부양책

삼성전자 브랜드 가치가 사상 처음으로 세계 5위에 올

랐다. 

지난 20일 삼성전자는“글로벌 브랜드 컨설팅 전문업

체 인터브랜드(Interbrand)가 발표한‘글로벌 100대 브

랜드(Best Global Brands)’에서 브랜드 가치가 사상 최

대인 623억 달러를 기록하고 순위도 처음으로 5위에 올

랐다.”고 전했다.

‘톱5’에 미국 기업 외 한국 기업이 진입한 것은 이번

이 처음이다. 삼성전자는 올해 IT 기업들의 강세 속에 

사상 최초로‘톱5’에 진입함으로써 애플, 아마존, 마이

크로소프트, 구글과 같은 글로벌 브랜드와 어깨를 나

란히 하게 됐다.

삼성전자는 인터브랜드가 브랜드 가치평가를 시작한 

2000년 52억달러(43위)를 시작으로 가치가 꾸준히 성

장해 20년만에 브랜드 가치가 12배 성장했다. 삼성전자

는 2012년 9위로 처음으로 10위권에 진입한 이후, 2017

년 6위, 2020년 5위 달성까지 브랜드 가치 순위가 지속

적으로 상승해 왔다.

인터브랜드는 삼성전자의 브랜드 가치 상승 주요 요

인으로 ●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

이 추진될 가능성이 크고, 이 경우 달러가 많이 풀리고 

재정 적자 확대 우려도 커지는 만큼 달러가 계속 약세에

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.

원/달러 환율이 1,125원대까지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

다는 전망도 나왔다.

문정희 KB증권 연구원은“10월 환율 하단을 1차 

1,155원, 2차 1,145원으로 봤는데 이미 더 내려왔다. 미

국 대선과 맞물려 좀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.”며“다

음 예상 범위는 1,125∼1,140원으로, 1,125원까지 하락

할 수도 있다.”고 내다봤다.

과 캠페인을 추진하고 ●지속가능경영 활동을 전사적

으로 확대하고 ●‘갤럭시 Z 플립’,‘더 테라스(The Ter-

race)’,‘비스포크(BESPOKE)’등 혁신적인 제품을 지

속적으로 출시하고 ●AI·5G·IoT 등 미래 기술 선도를 

위해 계속 투자하고 있는 점을 꼽으며, 이번 평가에 긍정

적으로 반영했다고 밝혔다.

한편 현대차그룹도 처음으로 글로벌 100대 브랜드 자

동차부문 톱 5에 이름을 올렸다. 그동안 판매량을 기준

으로 5위에 오른 적은 있지만, 브랜드 가치로 5위를 기

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. 현대차는 종합 순위로는 36

위를 차지했다.

미 대도시 외곽 지역
아파트 임대료 상승

주거 임대료가 높기로 악명 높은 미국 대도시들의 

아파트 임대료가 급락하고 있는 반면 대도시 외곽 지

역 아파트 임대료는 수요 증가에 따라 상승하고 있다.

지난 21일‘뉴스핌’이 블룸버그 통신을 인용해 전

한 바에 따르면 지난 3분기 아파트 임대료가 가장 큰 

폭으로 상승한 곳은 남가주의 리버사이드와 샌버너

디노 카운티를 중심으로 하는 도시권을 가리키는 인

랜드엠파이어다. 로스앤젤레스 외곽인 이 지역은 유

통 창고가 급증하면서 아파트 임대료가 4.4% 뛰었다.

캘리포니아 주도인 새크라멘토, 버지니아주 버지니

아 비치, 노스캐롤라이나주 그린즈버러, 테네시주 멤

피스 등도 수요 증가에 따라 아파트 임대료가 상승하

고 있다. 반면 샌프란시스코는 11%, 뉴욕은 8.5% 각

각 하락했다.

코로나19 유행으로 사무직 근로자의 재택근무가 확

대된 데다 관광산업과 요식업계, 엔터테인먼트 산업 

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으면서, 미국뿐 아니라 전 세

계적으로 대도시 임대업이 타격을 받고 있다. 반면 재

택근무자 증가로 임대료가 낮은 수준에서 안정적으

로 유지되는 곳은 임대 수요가 늘고 있다. 재택근무가 

가능해진 실리콘밸리 근로자들 상당수는 새크라멘

토 등 임대료가 저렴한 곳으로 거주지를 옮기고 있다.

뉴욕도 지난 3분기에 역대 최대 규모인 1만2,000명

의 세입자가 뉴욕을 떠났다. 뉴욕은 지난해 3분기 1만 

명의 세입자가 순유입했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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▲ 인랜드엠파이어 지역 아파트 임대료가 큰 폭 상승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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